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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 난민의 생애 경험에 나타난 삶의 방식과 역할을 중심으로 ‘정치적 주체’

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난민공동체 재한줌머인연대

(JPNK)의 전략가이자 인권운동가인 Chakma R의 생애경험에 주목하였다. 연구참여자

인 Chakma R과 총 5회의 면대면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분석은 

Mandelbaum의 차원(dimensions), 전환(turnings), 적응(adaptation)을 텍스트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한 난민의 생애경험에 나타난 ‘정치적 주체’의 의미를 세 가

지 차원으로 도출하였다. 정치적 주체의 의미는 1) 개인적 차원에서 자연‧사랑‧꿈의 원

천을 회복하고 배타적 민족주의에 ‘예속‧통치되지 않으려는 저항이고, 2) 공동체 차원

에서는 내부의 결속과 시민사회로의 외연 확장을 통해 전 세계 소수민족의 자치권 확

보와 난민의 인권 문제를 이슈화하여 난민에 대한 단편적인 인식을 개방적인 이해로 

넓혀가는 힘이며, 3) 사회적으로는 시민사회에 대등한 주체로 참여하여 사회의 의미 있

는 변화를 추동해 나가려는 의지이자 실천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가 기존의 부정적인 

난민 담론에서 벗어나 억압에 저항하고 삶을 만들어가는 능동성, 사회의 변화를 추동

하는 역동성, 대항적이고 대안적인 정치적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난민을 새롭게 바

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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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국 사회에서 난민은 대중매체나 정부의 정책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로 재현된다. 

재현은 무엇을 중요하게 볼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과 선택의 문제이며, 무엇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하는 방식의 문제가 따른다. 난민의 경우 일반 대중에게는 제한된 경험과 

정보의 부재로 인해 대중매체를 통해 재현되는 내용에 크게 영향을 받고 그것은 사회의 

난민 담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2018년 제주 예멘난민 입국 이후 양산된 ‘가짜 난민’ 담론

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불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난민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온 사

람’, 혹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게 하였다(이병하, 2018). 여기에 정부의 정책

이나 관련 기관의 사업을 통해 전달되는 난민 이미지는 ‘시혜의 대상’이거나 ‘통제와 감시

의 대상’이라는 담론을 강화함으로써 난민의 역할을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수동

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이유혁, 2007). 이러한 부정적인 담론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난민에 대한 확장된 사유를 억제함으로써 난민을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능동성’,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역동성’, ‘대항적이고 대안적인 정치적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것을 차단한다. 

이와 같이 부정적이고 왜곡된 난민 담론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능동성, 역동성, 정치적 

주체성을 가진 난민의 긍정적인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협력하며 인정투쟁을 벌여나가는 난민공동체에 대한 

사례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난민공동체

인 재한줌머인연대(Jumma People’s Network in Korea, JPNK, 이하 재한줌머인연대)에 

관한 연구가 있다. 로넬 차크마 나니‧오경석(2014), 박미숙‧김영순(2020), 박상희(2010), 

어경준(2021), 오경석(2011a, 2011b), 유승무 외(2013), 이창호 외(2016), 최영일(2019)

의 연구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들의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인 줌머인들이 난민 신분으로 한

국으로 이주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줌머’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 재한줌머

인연대의 한국 사회 정착 및 적응전략에 대해 다루었다. 유승무 외(2013)의 연구는 최영

일(2019)에서 제기한 몇 가지 오류에도 불구하고 “난민화를 촉발시킨 전－국가 정체성

(pre－nation－state identity)의 구성 요소들이 난민들의 적응전략과 보호국 지원단체의 

성격에 따라 난민공동체 내부의 분화(실금)를 촉발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 점은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에서도 여러 차례 발견되었으며, 줌머인들이 이주 이전

의 소속국에서 겪은 배제와 타자화의 경험이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관계에서도 반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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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로넬 차크마 나니‧오경석(2014), 오경석(2011a)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의 인생 

여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당사자의 말하기를 통해 구성된 텍스트를 통해 전이와 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에서의 대응방식과 감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오경

석(2011b)은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줌머인들의 이미지가 타자화에 기반하고 있고, 게릴

라 투쟁, 전사라는 의미가 억압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만 단순화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창호 외(2021)는 줌머인들이 고국에서의 고통스런 탄압과 안전하지 않은 고향에 남

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 고향과 거주국 문화 사이의 양가감정 등 복잡한 문화적 사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 연구는 줌머인들이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치유

와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 축제인 보이사비(Boi-Sa-Bi)가 중요한 기제로 작용

하고 있음을 의미 있게 다루었다. 

최영일(2019)의 연구는 연구자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줌머인들과 교류하면서 참여관찰

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한 상황에서 진행된 연구이기에 줌머인들의 정착과 적응전략, 정체

성을 보다 더 세밀하고 다층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줌머 민족의 정체성 형성을 자치권 확

보와 한국 사회적응 전략 차원에서 세밀하게 관찰하였고, 줌머 민족의 정체성이 인정투

쟁의 내용뿐만 아니라 줌머 자녀 세대와의 정체성 갈등, 동화 압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여전히 변화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재한줌머인연대의 정체성 및 적응전략에 대해 폭넓게 다룸으

로써 난민에 대한 기존의 단편적이고 고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확장하였다

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밝힌 성과를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도 적응과 타협의 관점보다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난민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서는 난민이 자신과 소속집단의 인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타자의 보편적인 인권을 지향하

고,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존재로 드러나지는 못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 난민의 생애사에 나타난 삶의 방식과 역할을 중심으로 ‘정

치적 주체’로서의 난민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는 첫째, “한 난민의 생애 

경험에 나타난 정치적 주체로서의 대응 전략과 역할의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한 난민

이 한국 시민사회에 대등한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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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정치적 주체로서의 난민  

‘주체화’는 “어떻게 예속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대개는 저항과 비

판적인 행위로 표출된다. Foucault(1978)에 의하면 저항과 비판은 “통치되지 않으려는 

기예”이자 “자발적인 불복종”이고 “성찰적인 비순종의 기예”로서 “탈예속을 본질적인 기

능으로 가지는 것”이다(Foucault, 1978; 진태원, 2007: 191-195). 여기서 Foucault가 말

하는 예속이란 “행위자들의 행위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그것을 특정한 방향으로 한정하는 

것“을 뜻한다(진태원, 2007: 194). 즉 정치적 주체의 의미는 예속되지 않으려는 자유의지

를 가진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능동성을 가진 주체이다. 또한 제한

되고 억압된 질서로부터 벗어나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고, 대등한 관계로 시민사회에 참

여하는 행위자이다. 따라서 난민이 정치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인권의 주체로서 스스로

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쟁취하고, 실천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로써 “삶을 만드는 

것(to make live)”(Johnson, 2016: 60)이며, 가능성을 모색하고 구현하는 과정이고, ‘인

정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이유혁, 2007). 

나아가 정치적 주체로서의 난민은 자신들의 인권이나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인권을 위한 사회적 활동과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보편적 인권을 지지

하는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의미에서 난민이 정치적 주체가 된다

는 것은 “보편성을 재정의하고, 민주주의의 배타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김병곤‧김민수, 

2015) 가능성을 확장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난민이 외부자의 시선을 가지

고 기존 사회의 법과 제도, 사회문화 현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비판적인 동력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더불어 난민을 정치적 주체로 새롭게 본다는 것은 난민 자

신에게는 자신이 속했던 집단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넘어 보편적 권리의 이름으로 공적 

영역의 행위자로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난민이 정치적 주체로서 참여

하는 역할 가능성이 확장되어 사회 내에 다양한 타자들에 대한 개방적인 이해를 촉구하

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난민을 정치적 주체로서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새롭게 조명하는 연

구들이 있다(김철효, 2019; 류수경, 2017; 박상희, 2019; 이유혁, 2007; 이희영, 2010).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에 편입된 난민들이 겪는 배제 담론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김철효(201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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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혁(2007)은 한국 시민사회 단체의 이주민 운동에서 이주민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대상

화되는 ‘이주민 지원 운동’ 차원의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였다. 동시에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회구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한국 사회운동의 정

치적인 주체로 등장하는 이주민, 난민의 운동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저항하는 개인 혹은 집단의 의미 있는 행위를 사회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행

위로 바라보지 못하고 외부인의 인정투쟁으로만 바라보거나 혹은 단순히 적응 혹은 부적

응의 문제로만 보던 기존의 소극적인 난민 담론을 넘어서도록 하는 데 시사점이 있다.

류수경(2017), 박상희(2019), 이희영(2010)은 당사자의 구술을 토대로 한국 사회의 변

화를 추동하며 사회의 저변을 확장해 온 난민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류수경은 미얀마 민

주화 운동을 수행한 경험을 가진 정치적 난민이 초국적 실천을 통해 한국 사회의 난민제

도,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에 변화를 가져온 의미를 탐구하였다. 박상희(2019)는 주로 

아프리카 문화권 난민의 발화를 통해 드러나는 배제 경험을 인종주의에 기초한 열등성과 

사회문제로 타자화되는 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역으로 난민의 능동적인 행위성

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1)의 정체성을 다룬 이희영(2010)의 연구는 기존

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가 적응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한국 사회의 일

상적인 가치규범과 거리두기를 통해 새로운 비판적 동력으로 등장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다루고 있다. 

재한줌머인 역시 예속에 저항하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자 난민의 길을 선택했지

만,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배제와 타자화를 경험하고, 동화와 타협, 거

리두기, 때로는 연대하며 정체성 협상을 벌여나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주체로서의 정체성

을 재구성한다. Honneth(1992)에 의하면 정체성은 타협과 협상 등 인정투쟁의 내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 혹은 재구성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재구성된 정체성을 통해 난

민은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의 패러다임, 시민

사회의 타자화 방식에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Muller(2004)는 난민을 “[한편으로] 테러

리스트의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강화시킬 ‘필요성’과 [다른 한

편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 사이의 역설”(Muller, 2004: 50)로 

표현하는데, 이는 난민의 정체성이 위로부터는 정치적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아래로부터 도모되는 저항자의 생명정치의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음”(Muller, 2004; 

이유혁, 2007: 203 재인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본 연구자는 법률적으로 정치적 소속이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차치하고, 이희영(2010)의 연구가 북한이탈주민이 외부자의 시선으로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현상에 

대해 생애 경험 말하기를 통해 문제제기를 한다는 데 본 연구의 맥락과 같이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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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주체로서의 난민 개인의 정체성은 그/그녀가 속한 공동체 집단(민족)의 정체성

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초국적 이주 경험, 혹은 특정 집단의 인정투쟁의 내용과 양

상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난민 개인의 정체성은 성장과정, 이주하기 전‧후의 개인의 

특정 생애 경험, 전환과 전이가 일어나는 변곡점에서 대응방식과 역할, 적응과정에서 겪

는 개인적인 갈등과 희망, 그리고 가치판단 기준과 태도 등 총합의 산물이다. 따라서 난

민 개인의 역동적인 삶의 궤적과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주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주의 경험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기회와 위험, 그 외에 개인의 생애

에서 의미 있는 경험들을 정치적 주체로서의 정체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2. 재한줌머인연대의 정체성

재한줌머인연대의 구성원들은 박해나 인권침해 등 “근거가 충분한 이유”로 고향을 떠

나야 했던 사람들이며, “본국으로부터의 보호를 상실”했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

해 “국제사회에 의존하게 된“ 난민이다(국제난민협약 제1조 참조). 

줌머(Jumma)2)는 CHT 구릉지의 환경 조건에 완벽하게 적응하기 위해  ‘줌(Jum)’이라 

불리는 화전농업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영토적 의미를 수반한다. 

CHT는 1787년 영국의 식민지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선주민인 소수민족의 독립된 삶의 

공간이었다.3) 그러나 영국 식민정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차별을 받았다. 특히 파키스탄 시절인 1962-1964년에 CHT 선주민

의 이주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CHT 랑가마티 지역의 카르나풀리강에 캅타이

(Kaptai)댐 건설을 강행하여 선주민의 25%인 10만 명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CHT 

선주민들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천연자원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박탈했다. 1971년 파

키스탄 내전이 끝나고 방글라데시 국가 건설 후에는 모든 국민을 ‘벵갈족’으로 정의하고, 

벵갈족 이외의 민족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벵골 민족주의로 인해 CHT의 소

수민족의 주변화와 경제적 궁핍을 가속화시켰다. 

2) 본 연구에서는 ‘줌머’의 개념을 화전농업을 하는 선주민이라는 의미보다는 CHT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정치공동체를 형성한 11개 소수민족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3) CHT는 수백 년 전부터 Chakma, Marma, Tripura, Tanchangya, Mro, Lusai, Khumi, Chak, 

Khyang, Baum, Pankho, Bwm 11개의 소수민족이 화전농업 방식의 줌(Jum) 농사를 지으면서, 그

리고 각 민족마다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선주민으로 정주하던 지역이다. 자료에 따라 12개 또는 13

개의 부족으로 나뉘기도 한다. 하고, 극소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소수민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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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범주로서의 ‘줌머’는 벵골 무슬림과 구별되는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며, 벵골 민족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11개 소수민족의 차이보다는 단결을 강조하는 

전략적 개념이다(Eva gerharz, and Corinna Land, 2018: 1891). 줌머는 적어도 11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가장 큰 소수민족인 Chakma와 Marma는 주로 불교도들로 구성

되었고, Tripura는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 또는 애니미즘과 같은 전통신앙을 믿는 소수민

족들도 있다(Willem van Schendel, Wolfgang Mey and Aditya Kumar Dewan, 2001: 

147). 

벵골 민족주의가 CHT 자연과 토지를 강탈하고, CHT 선주민에 대한 인권탄압의 강도

를 높여갈수록 줌머인들의 불만과 저항은 줌머민족정체성 형성을 가속화시켰다. 반대급

부로 이를 빌미로 방글라데시 정부는 CHT의 요지에 벵골 군대를 배치시켰고, 1979년과 

1984년 사이에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비밀 이주정책에 의해 40만 명의 벵

갈리(Bengali) 사람들을 CHT로 이주시켰다. 이주정책과 군사화 정책으로 CHT는 농토

를 잃은 사람들, 강간을 포함한 폭력, 방화, 그리고 게릴라 진압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집

단학살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였다. 1979년부터 1992년 사이에 진행된 13회의 대규모 

학살 사건을 학자들은 ‘서서히 진행되는 집단학살(creeping genocide)’이자 ‘특정 민족집

단의 문화말살행위(ethnocide)’로 규정하였다(Mark Levene, 1999; Bhumitra Chakma, 

2010; Kibita Chakma, 2012: 45 재인용). 1997년 12월 2일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

어진 인권유린 및 선주민 학살로 CHT 선주민들은 인도, 유럽, 호주, 미국, 일본, 한국 등

으로 피신하여 난민이 되었다. 

1994년, 한국에 도착한 줌머인들은 미등록체류자 신분으로 귀환과 입국을 반복하면서 

재한줌머인연대를 조직하였다. 재한줌머인연대는 11개 소수민족의 연합체 성격이지만 

CHT에서 그랬듯이 한국 사회에서 줌머인들이 자기 종족의 문화를 유지하고 내부 결속

을 다지는 구심체로서 줌머민족의 공동체로 통칭된다. 그리고 새로 입국하는 줌머인들과 

여타의 난민에게는 멘토이며, 대외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CHT의 자치

와 인권에 대해 대외적으로 알려내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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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생애사 연구의 연구참여자 R은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에 적합하고, 연구자는 재한

줌머인연대의 행사 참여와 줌머자녀들 멘토 역할을 하면서 사전에 연구참여자와 신뢰 관

계를 형성하였다. 생애사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의 주관적 의미교섭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김영천‧한광웅, 2012)으로써 난민이 

재현되는 과정에서 왜곡되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즉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R과의 신

뢰 관계는 연구참여자가 생애경험을 구술하는 데 있어 개방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삶

의 맥락을 보다 심층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참여자 R은 줌머인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방글라데시 CHT 중부 랑가마티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차크마(Chakma, 이하 차크마) 사람이다. 그가 1994년 처음 한국으

로 와서 난민 신청을 했을 때 그의 국적은 방글라데시였지만 그는 방글라데시의 주류인 

뱅골인(Bengalian)과 민족, 종교, 언어, 외모가 완전히 다른 차크마 사람이며, 지금은 김

포 이 씨로 창성 창본을 한 한국인이다. 

R은 1994년에 한국으로 이주하였고, 2002년에 난민인정을 받은 후 2011년에 한국인

으로 귀화하였다. 그리고 약 180여 명의 재한줌머인들이 정착하기까지 줌머공동체의 구

심 역할을 하였다. 그는 한국어로 시를 쓸 정도로 언어에 능숙하고, 토론회나 포럼, 대학 

강당에서 난민 인권이나 소수민족, 선주민에 관해 이슈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국 사회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합리적인 쓴소리를 할 만큼 관심이 

많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면대면 심층면담 방식으로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회당 2-3

시간씩 5회 진행(총 13시간)하였으며, 연구 문제에 따라 회차별로 면담 가이드를 준비하

여 진행하였다. 면담 가이드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전 자료수집을 통해 개인적 변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원인, 특정 경험의 개인적 의미형성을 이해하는 것(가치관, 정체성, 역

할의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나 특정 경험, 의미 있는 타자와의 경험 등 삶의 전환점이 되

었거나 전이가 일어난 것들)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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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일시 장소 인터뷰 주요 가이드 

1차 2022.06.17. 16시-18시 양곡 카페 어린 시절, 가족, CHT

2차 2022.07.08. 10시-13시 양곡 카페 게릴라 활동, 한국 이주

3차 2022.07.29. 10시-13시 양곡 카페 재한줌머연대, 난민되기, 적응

4차 2022.09.30. 13시-16시 인하대 카페 시민사회 연대, 상근활동가

5차 2022.11.14. 19시-21시 장기동 카페 지역사회 연대, 계획

<표 1> 심층면담 개요 및 현황

심층면담 내용을 보완하고 내러티브 의미분석을 위해 연구참여자가 언론에 기고한 글

과 인터뷰, 연구참여자가 직접 쓴 글, 토론회 및 포럼 등의 자료집, 선행연구를 참고하였

으며, 문자로 받은 내용도 일부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Mandelbaum(1973)의 차원

(dimensions), 전환(turnings), 적응(adaptation)을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차원이란 연

구참여자의 삶에 영향을 미친 주된 원동력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적 개념이고, 전환이란 

한 개인의 삶의 궤적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개인적‧사회적 요인을 의미하는 것이

며(한경혜, 2005: 15), 적응에서는 개인의 고유한 대응방식, 역할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료수집 단계와 심층면담 전사록 내용을 분류하는 단계에서 가로

축은 시간의 흐름으로, 세로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애 이력을 기록하였다. 분석단계

에서는 먼저 3개의 영역(개인, 공동체, 사회)과 연구참여자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 3개의 

전환점(선주민, 난민, 한국 사회구성원으로의 지위 변화)을 중심으로 주제를 범주화하고, 

각 전환점에서 연구참여자의 대응 방식과 역할, 타자와의 관계, 고민의 내용이 어떤 것이

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한 개인의 생애사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을 기울였다. 특히 생애사 연구에서 연구 결과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타당

도 준거로 ‘참여적 타당도(particpatory validity)’를 중요하게 여긴다. Vithal(2009)에 따

르면, 참여적 타당도는 생애사 연구의 참여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애사 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얼마나 평등하고 수평적으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참여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참여자와의 

라포형성에 노력을 기울였고, 구술 내용을 연구참여자에게 공유하여 내용의 사실성 여부

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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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선주민으로서 탈예속적 삶

1) 자유·사랑·꿈의 원천

R의 주민등록증에는 1972년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1968년, 혹은 1969년쯤이다. R

이 자신의 생일을 그쯤일 거라고 짐작하는 건 캅타이(Kaptai)댐 건설로 인해 랑가마티

(Rangamati)가 완전 수몰되어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던 사건 

때문이고, 그의 가족이 판차리(Panchari)로 이주를 한 다음 해에 그가 태어났기 때문이

다. 당시에 랑가마티에 살던 사람들은 캅타이댐 이후 대부분 북쪽 카그라차리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인도 국경지대인 카그라차리 지역은 남으로 흐르는 마이니강, 챙기강, 카

자롱강이 이룬 거대한 협곡이 정글을 이루고 있었다. 학교에 가려면 광활한 숲과 논밭을 

가로질러 한 시간여를 걸어야만 했는데, 그와 그의 친구들은 CHT의 협곡과 울창한 숲으

로 구성된 환경에서 자연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웠다.

“그때 우리는 자연 속에서 즐기는 게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이때의 기억이 아주 평

화로운데 챙기강은 그냥 자연 수영장이고, 숲에는 야생 과일이 아주 흔했어요. 우리

는 학교 갔다 집으로 오는 길에(그의 말소리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우리가 거기로 가

요. 숲으로 가는 거지. 바로 산길을 타고 숲으로 가서 자연 수영장에 들어가 들어가

서 놀고, 거대한 블랙베리 나무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열매를 배부르게 따 먹는 거지. 

그때는 다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배가 고팠는데, 과일이 아주 아주 좋은 간식이었어

요.” (1차 심층면담)

1975년 전후로 방글라데시 전 지역은 대기근으로 아사하는 사람이 많았고, 방글라데

시 정부에서 마을에 나눠주는 통밀을 빻아 로띠(빵)를 만들어 먹었지만, 빵이 주식이 아

니었기에 늘 허기졌다. “산에 가면 산마를 캐서 생긴 흙구멍 밖에 없다.”는 노래 가사가 

있을 정도로 먹을 것이 귀했던 때라 숲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야생 과일은 영양을 보

충할 수 있는 훌륭한 간식이었던 셈이다. 집집마다 잭푸르트, 망고, 리치 등 과일나무가 

많았는데 누구나 따먹을 수 있었다. 

(전략) 잊지 못할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한다. / 초록언덕에 내가 살던 가옥 / 지붕 

위로 흘려가는 구름의 그림자 / 집 앞에 흐르는 찬물이 나를 불려간다. / 꽃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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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도 부르고 / 그리움의 내 고향은 아직도 그대로 있구나! (후략) (2014년 설날, 양

곡에서, R이 쓴 시의 일부)

R의 그리움 속에 CHT의 초록 언덕, 강물, 꽃, 바람은 여전히 아름답고 평화롭다. 어린 

시절에 가난했지만 그의 깊은 내면의 자유와 사랑과 꿈의 원천이었던 CHT의 자연이 벵

갈리인들에 의해 망가져가는 것을 보고 R은 되찾고 싶었다. 그것은 R이 고등학교 입학하

기 전, 열일곱 나이에 게릴라에 가담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서파키스탄(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방글라데시)의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인 

1971년 12월 5일, 벵갈리 무크티 바히니(Mukti Bahinee, 이하 무크티 바히니) 부대가 여

러 마을을 점령하고, 줌머인들에 대한 살인과 방화 등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였다. 벵갈리 

사람 역시 파키스탄 사람들과 인종, 문화, 언어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파키스탄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었다. 그리고 벵갈리 사람들 역시 배타적 민족주의로 CHT 소수민족들을 무

차별하게 공격했다.

“4살 때쯤인 거 같아요. 전투기들이 매일같이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전투기 뒤를 

다른 전투기가 따라가는 걸 봤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방글라데시 전쟁 때였

는데, 벵갈리 부대인 무크티 바히니가 마을에 오면 사람들이 미리 도망가기 위해서 

낮은 구릉 언덕 위로 생활용품을 미리 던져두는 거죠. 무크티 바히니가 오면 마을 사

람들이 소리지르면서 이리저리 막 뛰면서 도망가고 했어요.” (1차 심층면접)

9개월의 전쟁이 끝나고 같은 해 12월 16일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하면서 초

대 방글라데시 수상 Sheikh Mujibur Rahman은 “이제부터 방글라데시에 사는 모든 사람

들은 벵갈리 사람이다.”라고 공표함으로써 방글라데시에 사는 모든 소수민족들에게도 

“종족 정체성을 포기하고 뱅골인이 되라.”고 강요하였다. 많은 줌머인들이 줌머 무장조

직인 샨티 바히니(Shanti Bahinee, 평화군)에 가담해서 산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으로 대

응하였고, ‘줌머’라는 정치공동체로 결집해 나갔다. 앞서 서술하였듯 줌머는 내부적으로 

언어, 종교, 문화, 풍습이 다른 11개 소수민족의 정치공동체로서 벵갈리인들의 무력에 대

응하고 CHT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개념이다. 

당시 마을에서 벵갈리 군인들이 때때로 게릴라 수색 작전을 진행했기 때문에 샨티 바

히니 평화군들은 항상 정글 속에서 숨어 살아야 했다. R의 아버지 역시 샨티 바히니 소속 

활동가였기 때문에 집에서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아서 집에서 3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서 대나무로 임시거처를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혼자 지냈다. 엄마를 따라 아버지에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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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날은 숲길을 걸으면서 길라(Ghila) 꽃을 보려고 항상 두리번 거렸다. 우산만큼 큰 그 

꽃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그 꽃을 보고 차크마 민족의 서민이었던 칼린디가 왕비가 되었

다는 전설 때문에 R은 늘 길라 나무 쪽을 바라보고 걸었다. 그의 상상 속에는 늘 가족, 민

족, 샨티 바히니가 있었다.

“진짜 꽃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항상 바라봤어요. (중략) 그거를 바라보면서 나도 왕

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힘이 생기면 좋겠다 생각한 거지. 

샨티 바히니도 일반 사람들도 평화롭게 살고, 이런 꿈들이 진짜...우리 엄마가 왕의 

엄마가 되면, 돼서 엄마도 아빠도 행복하고 그런 상상할 때 되게 행복해.” (3차 심층

면담) 

2) 자치와 평화를 위해 저항하기

1980년 3월 25일, 벵갈리인들에 의해 3백 명의 줌머인들이 대량학살 되던 날을 R은 또

렷이 기억한다. 벵갈리 군인들이 불교사원 재건을 논의하자며 줌머인들을 칼람파티

(Kalampati) 카우칼리(Kaukhali) 시장에 모이게 해서 아이와 여성 가릴 것 없이 비무장 

상태인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발포를 시작하였다. 이후 벵갈리 군대가 CHT의 요지

에 주둔하게 되었고, 40여만 명이 넘는 벵갈리 사람들이 이주해오면서부터 CHT의 자연

환경이 망가져 갔다. 그리고 이주해 온 벵갈리 사람들의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으로 선주

민들의 일상생활 모두가 피폐해졌다. CHT의 자연과 선주민들의 자치권 회복을 위해 R

은 1985년, 열일곱 나이로 샨티 바히니에 가담했다. 혁명군 활동을 하던 아버지와 여성

조직 Mahila Samity4)의 초대 당원 활동을 하던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그리고 어려서부

터 집에 드나들던 혁명군 리더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은 혁명군에 가담하는 것이 대의

를 지키는 당연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훈련은 쉽지 않았지만 R은 “우리 민족의 인권을 지키고 나 스스로

도 변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전쟁을 없애고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정신무

장을 했다. 샨티 바히니의 첫째 목표는 CHT의 자치‧자결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최종 목

표는 ‘모두를 위한 자유’였다. 훈련을 마치고 그는 조직과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로 배치되

었고, 주요 임무는 지역주민의 모임을 조직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었다. 그는 조직론, 

정치 이론, 대중연설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고, 줌머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철학과 이념학습도 하였다. 그때의 활동 경험은 이후 한국으로 이주 후 재한줌머인

연대(JPNK)를 조직하고 줌머인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적응 전략을 세우고, 사

4) 여성협회, 지금도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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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단체들과의 연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 토대가 되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정부군과 싸우는 모든 비밀 무장 조

직이 게릴라 단체이며, 그 조직원들이 게릴라이다.’ 수많은 일본군이 사살된 보우동

(봉오동)전투 영화가 기억납니다.” (9월 30일 4차 심층면담 후 문자로 보내온 글)

재한 줌머공동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한 활동가로부터 듣게 된 “게릴라였던 사람”이라

는 말이 “그래서 위험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했던 말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 부분에

서 중요한 것은 팩트가 아니라 R이 문자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봉오동 전투가 생각난다는 그의 말은 사람들이 줌머인들이 왜 그렇게 무장투쟁

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저항의 방식만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다. 

게릴라 활동이 한국 사회에서는 낯설고 과격한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지만 R에게는 사랑

과 자유, 꿈의 원천을 회복하기 위한 대응방식이었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특정한 방향으

로 강요하는 예속에 대한 저항이었다.

“CHT 게릴라 혁명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조직적인 혁명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혁명’이라고 말하

기도 해요.” (4차 심층면담). 

그는 줌머인들의 게릴라 활동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가 불편한 것은 자신의 

게릴라 활동 이력이 아니라 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바라보는 시

선이다. 게릴라 활동은 생존을 다투는 활동이었기에 샨티 바히니 규율은 엄격했지만 마

을 사람들에게는 경찰서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였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게릴라라고 생각할 만큼 동조자가 많았고, 존재감이 컸다. 전 세계의 

소수민족이 예속되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계평화로 이르는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투철한 이념과 활동력으로 샨티 바

히니의 리더들과 줌머 시민사회로부터 ‘CHT의 자치와 평화를 위해 정의롭게 싸우는 활

동가’라는 평가를 들었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중활동으로 그는 방글라데시 군인들의 표

적이 되었고, 1986년 10월 23일에 체포되었다. 1년 6개월 동안 게릴라 활동을 한 댓가로 

그는 생지옥 같은 고문을 견뎌야 했고, 만 3년을 카가리차리와 치타공 감옥에서 복역한 

후 출소하였다. 

석방된 후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전문대학에 들어가 1993년에 졸업했지만 군대와 

정보요원의 감시로 그의 가족은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았다. 그는 큰형, 작은형과 어려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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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정치적인 이념이 달랐고, 성인이 되어서도 각자의 처지가 달라서 사회문제나 정치적

인 이야기를 하는 건 늘 조심스럽고 힘들었다. 그의 큰형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으로 의대를 나와 국립병원 원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을 늘 

조심스러워했다. 작은형 역시 공부를 마치고 바로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

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해해야만 하였다. 

“형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내가 샨티 바히

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등교육을 받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세상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2022년 12월 15일 문자). 

동화되지 않기 위해, 예속되지 않기 위해 그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다. 일상생활

조차 쉽지 않을 만큼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에서 가족들은 그를 해외로 피신시키기로 

결정하였고, 그는 태국으로 건너가 1년 정도를 지내다가 1994년에 한국에 입국했다. 

2. 난민으로서의 전략적 삶

1) 난민되기와 소속되기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것 외에는 모든 게 낯설었고, 관광비자였기 때문에 미등록체류자

로 직업과 거처가 늘 불안정하였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줌머의 존재와 CHT의 상황을 알

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1997년에 “재한 방글라데시 토착 선주민 불교협회(Bangladesh 

Indigenous Buddist Association in Korea, BIBAK, 이하 불교협회)를 조직하였다. 당시 

불교협회는 R과 동료, 일곱 명이 친목을 다지는 정도의 자조모임이었다. R은 1998년에 

CHT로 귀환했다. 1997년 12월 방글라데시 정부와 줌머 정당 PCJSS간에 CHT 평화협정

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화협정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줌머인 활동가들

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일상적인 토지강탈과 인권유린이 반복되었다. 줌머 내부적으로

는 책임문제를 두고 평화협정을 주도한 세력과 CHT의 완전한 자치를 요구하며 반대한 

세력 간에 갈등이 심화되는5) 등 상황이 좋지 않았다. 

5) 1997년 12월 방글라데시 정부와 줌머 정당인 PCJSS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PCJSS는 무기를 반

납하고 무장투쟁을 끝낼 것, 방글라데시 정부는 CHT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철수하고 비무장화할 

것, 트리퓨라로 피난간 난민 귀환 조치, CHT 지역위원회(Chittagong Hill tract Regional Council)의 

동의없이 CHT로의 이주, 토지의 양도‧임대‧강제수용 금지, 이전의 불법적 소유권 무효화 등을 주요 내

용으로 명시되었다. 하지만 줌머정당은 PCJSS의 무장조직이었던 샨티 바히니를 해체했으나 방글라데

시 정부는 일부 군부대만 철수하고 오히려 경찰 병력을 늘렸으며 PCJSS 소속 일부에게만 특혜를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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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서너 명만 남고 다 CHT로 귀국했었는데, 현지 상황은 많이 위험했어요. 

PCJSS하고 UPDF하고 내부 갈등도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2000년에 다시 한국에 왔

어요. CHT 상황을 알리고, 그렇게 방글라데시에 압력을 넣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

른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때 우리 일곱 명이 신분이 불법체류자였는데, 불법체류여

서 숨어서 지냈어요. 우리가 같이 대곶면에 정말 너무 안 좋은, 화장실도 없고 열악한 

집을 구해서 같이 살았어요.” (2차 심층면담)

방글라데시 정부의 평화협정 불이행으로 현지 상황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2000년에 한

국으로 다시 돌아온 R과 동료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미등

록 체류자, 불법 취업자 신분으로 살았다. 하지만 한국으로 온 이유를 잊지 않아야 했기

에 줌머인 일곱 명은 대곶면의 집을 사무실로 하고 재한줌머인연대를 결성하였다. 허름

한 사무실이었지만 매일 같이 모여서 책을 읽고,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고향에 대

한 추억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속상한 이야기들을 공유하였다. 그러다가 줌머인의 존재

부터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시민단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였다. 절, 이주노동

자센터, 이주노동자 상담소, 인권단체 등을 정보도 없이 무조건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2002년 4월 14일, 보이사비(Boi-Sa-Bi)6) 명절에 맞춰 축제와 함께 재한줌머인연대를 공

식적으로 출범하고 한국에서의 자발적인 줌머운동을 전개하였다. 

방글라데시에서도, 한국에서도 안정되게 소속된 경험이 없는 줌머인들로서는 재한줌

머인연대 결성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재한줌머인연대는 “한국 사회에서 점

진적이면서도 성공적인 정착을 모색했던 난민공동체”(최영일, 2019: 12)이며, “난민의 목

소리를 내고 난민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줌머의 문화 종교, 언어, 전통을 누리고 공

동체 구성원의 필요들 예컨대, 취업이나 교육, 친목 등에 유연하게 대응”(박상희, 2022)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재한줌머인연대의 적응전략은 다른 이주민들과는 다르게 중

첩될 수 밖에 없었다. CHT 토착 선주민으로서의 자치권 확보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

기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도 동시에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적응과 함께 

고, 협정을 이행할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협정은 국제사회의 공정한 관여가 전혀 없

이 진행된 것이었고, 인권침해에 대한 회복 및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CHT의 자치를 위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CHT의 완전자치를 원하며 평화협정 자체를 반대했던 세력은 1998년 12월에 

UPDF(United People’s Democratic Front, UPDF)라는 새로운 정당을 출범시켰다(재한줌머인연대‧
김종철‧최원근‧이영백, 2009 CHT 줌머인 인권 조사보고서 참조). R은 당시 평화협정을 맺을 때의 

PCJSS의 모습을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이후로는 완전 자치권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인민연

합민주전선(UPDF) 당원이 됐다.” (재한줌머인연대, 2012: 130).

6) 보이사비(Boi-Sa-Bi)는 트리퓨라 민족의 말인 BOISUK의 BOI, 마르마 민족의 말인 SANGRAI의 SA, 

차크마 민족의 말인 BIZHU의 BI의 합성어로서 한 해의 마지막 2일과 새로운 첫날(매년 4월 둘째주)

에 걸친 줌머의 새해 명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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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으로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다중적인 전략이 필요하였다. 

먼저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 “난민되기”를 선택하였다. R과 동료들은 2002년 10월 17일

에 목동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

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지원을 해주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2년 

동안 계속해서 ‘어떤 박해를 받았으며’,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받게 될 박해가 무엇

인지’ 근거를 제시하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난민 심사를 받아야 했다. 난민신청

자에게는 합법적인 노동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R은 난민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불

법 취업으로 공장을 옮겨다녀야 했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장에서 쫒겨

나기도 했다. 하지만 주말이면 공장 초과근무를 하는 대신 한국어 공부를 하고, 줌머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들을 찾아다녔다.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지 2년이 지난 2004년 12월 13일에 R과 동료 10명은 한국의 법

무부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외에 달라진 것

은 없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난민되기’는 난민 문제에 대해 한국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실제 연구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파악해본 결과 재

한줌머인연대에 관한 언론 매체의 기사는 줌머 10명이 난민 인정을 받은 직후였다. 또한 

‘난민되기’ 전략은 줌머운동과 한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

할을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소속되는 일이었다. R과 

동료들은 거리 사진전,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의 항의 시위, CHT의 상황을 알리기 위

한 자료 번역 및 배포7), 문화행사 개최, 시민단체 교류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벌여나갔다. 

그리고 2002년부터 해마다 4월이면 보이사비 축제를 개최하였다. 2003년부터 6년 동

안은 서울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서울에서 보이사비를 진행하였고, 2008년부터는 줌머공

동체가 정착해서 살고 있는 김포에서 매해 4월에 축제를 하면서 지역의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과 교류해나갔다. 이런 측면에서 보이사비는 지역 사회구성원으로 “소속되기”를 

위한 전략이기도 하였다. 2017년 보이사비는 문화행사와 함께 프랑스, 인도에서 활동하

고 있는 줌머 활동가, 예술가가 참여한 ‘국제줌머 디아스포라 포럼’을 개최하여 해외 줌머

들의 활동을 공유하면서 초국적 국제연대를 펼쳤다. 2019년 보이사비 축제 때에는 소수

민족별로 전통옷을 입고 소수민족의 깃발을 들고 지역의 풍물패와 함께 양촌 거리에서 

평화행진을 하였다. 이렇듯 보이사비는 재한줌머인들이 문화를 통해 향수를 달래고 결속

7) 2003년, 이주민인권단체 ‘피난처’를 통해 “Life Is Not Ours”를 번역해서 “줌머인들의 빼앗긴 삶”이라

는 자료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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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지며 지역사회와 문화적으로 연대하면서 소속되어가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2) 전업 활동가로 살아가기

당시 재한줌머인연대의 사무국장이었던 R은 2003년에 아내와 아들이 한국으로 입국

하였고, 줌머 난민 자녀로는 처음으로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상황이라 가족을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 했다. R은 실무적인 대표활동가로 일하면서 동시에 가족을 위해 공장일

을 해야 했기에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시민단체 활동가의 도움으로 2006

년에 ‘아름다운 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07년부터 3년 동안 전업활동가로 활동

할 수 있었다. 이 시기는 재한줌머인연대가 외연을 확장하고, 한국 사회에 난민공동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시기였다. 당시 2007년부터 2년 동안 CHT에서는 성폭력, 줌

머활동가들에 대한 구금, 살해 등 인권침해 상황이 극에 달했을 때(재한줌머인연대, 

2012: 29-30)였기 때문에 CHT의 인권침해 상황을 한국 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일은 중요

하였다. 

그 일환으로 개최된 2008년과 2009년 세미나와 포럼으로 재한줌머인연대 활동은 전환

기를 맞았다. 2008년 7월 30일 재한줌머인연대는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CHT) 인

권 상황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때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8)과 줌머운동이 연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했는

데, 하지만 무엇보다 토론회로 CHT 현지 상황을 알렸다는 게 중요했어요. 우리가 한

국에서 CHT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뿌듯했어요.” (3차 심층면

담) 

2009년 12월 16일엔 법, 인권,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로 조사팀을 구성해서 CHT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잃어버린 땅, 빼앗긴 인권’ 조사 보고회를 개최하였

고, MBC에서는 다큐로 방송하기도 하였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소수

자로서 줌머인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의 방식이자 한국에서의 정치적 주

체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R은 재한줌머인연대가 정치적 주체로서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으로서 참여하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 전개도 의미있게 전개하였다. 한국어와 컴퓨터교

8) 2008년 토론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함께 했던 단체들은 ‘경계를 너머’, ‘국경없는 마을’, ‘국제

민주연대’, ‘나와 우리’, ‘난센’, ‘피난처’, ‘참여불교재가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개인 활동가들이었

다. 



254��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제12권�제1호

육, 줌머언어 교육프로그램은 줌머공동체의 일상에 활력을 가져다 주었고, 줌머인들 스

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동력이 되었다. 줌머인들이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재한줌머인연대의 활

동은 공동체의 결속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전략가로서의 R의 역할이 

있었다. R의 전업활동가로서의 역할은 개인에게는 CHT 선주민으로서 줌머공동체의 정

체성을 지키며 정치적 주체로서 한국 시민사회의 인권활동가로 성장하는 것이었고, 줌머

공동체에게는 결속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가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이슈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3.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삶

1) 대등하게 상호작용하기

통합 개념틀을 연구했던 Ager와 Strang은 사회통합을 “난민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며, 다른 거주민들과 공유하는 권리와 책임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자력화 할 때 일어나는 과정”(Home Office 2005; Ager and 

Strang, 2008:175, 박상희, 2022:118 재인용)으로 설명한다. 즉 지역사회에서 난민이 지

역의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참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

께 지역 사회의 난민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일상적인 관계맺기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양방

향의 변화가 없으면 온전한 사회통합은 어렵다. 

김포지역은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3.8% 거주하고, 특히 북부 5개 면‧읍은 

적게는 10%에서 대곶면의 경우 전체 주민의 34%가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김포시

청, 2022. 11월 통계 자료 활용). 하지만 이주민들 스스로 간에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거

의 없다. 지역 내 이주민 관련 단체나 기관 내에서의 교류가 있을 뿐이고, 언론 매체를 통

해 전달되는 타자화된 난민 이미지는 상호작용을 어렵게 한다.  

“한국 언론. 단체는 본인들이 미리 생각하는 거만 봐요. 난민이 되는 여러 가지 이

유가 있는데 난민을 만든 그 사회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한국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뭐 이렇게 누구한테 자원봉사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적응하는지, 

이런 관심이 더 많은 거죠. 그니까 줌머는 난민이다, 이 사실만 중요하고, 인터뷰할 

때 주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말해요.” (4차 심층 면담)

‘그냥 평범하게 바라보는 게 필요한데 특별한 사람,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대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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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다. R이 보여주고 싶은 줌머의 모습은 ‘한국에서 얼마나 어렵

게 사는지’, ‘한국에서 돈을 벌어 얼마나 적응을 하는지’가 아니라 ‘줌머인들이 한국 사회

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CHT의 문제를 한국 사회에 얼마나 인식시키고 있는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잦은 만남과 교류를 통해서 서

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쉽지 않다. 여기에는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의 일방적이고 개방적이지 않은 태도 역시 한몫한다. 

“지역단체들은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가 어디에 소속됐어? 어디

랑 같이 뭘 해? 그런 거죠. 캄보디아 공동체가 우리랑 일을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

리 사람이야. 이건 그냥 예를 든 건데, 그런 식인 거죠. 그런 게 관계를 어렵게 만들

어요. 줌머가 내부 갈등을 겪은 것도 그런 원인이 있어요.” (4차 심층면담)

R이 말하는 갈등 문제는 지역 종교단체가 줌머인들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이해 없이 

‘종교’라는 특성만 생각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의 문제이다. 예컨대 자신들을 벵갈리 불교

인이라고 소개하는 바루와족은 불교 외에는 인종, 역사, 정치, 사회문화 등 모든 것이 줌

머인들과 달랐지만, 지역의 한 종교단체가 불교라는 공통점 때문에 두 민족을 하나의 범

주로 보았다. 이것이 재한줌머인연대 내부 갈등요인이 된 경험이 있다. R은 이에 대해 종

교 자체의 문제보다는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관계 방식의 문제라고 보았다. 불교는 줌머

인으로서는 방글라데시로부터 배제, 탄압받아온 이유이기도 하고, 재한줌머인연대가 한

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불교계의 지원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핵심 기제이기도 하다. 

“불교가 아닌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차크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특히 차

크마는 종교 개념과 민족의 개념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경향이 많아요. 차크마는 꼭 

불교여야 한다는 생각이나 기독교여야 트리퓨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종교는 중요하지만 종교를 떠나서 줌머의 통합을 위해서 종교 울타리를 벗어나야 돼

요.” (4차 심층면담)

R의 할머니는 차크마였지만 힌두교였다. R이 어릴 때 기억으로 마을에 힌두 사원이 있

었고, R이 어릴 때 이름이었던 GOPAL은 ‘소를 키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뿌리 깊은 힌

두 문화식 이름이다. 할아버지 때 학교 책에는 인도 신화인 MAHABHARAT 같은 힌두교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다. 경제적인 이유로 기독교로 개종한 차크마들도 있다. 

그의 말처럼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하기도 하고 종교가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종교

는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는 순기능이 있지만, 종교적 극단주의로 가게 되면 줌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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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불교라는 이유로 무슬림 국가인 방글라데시로부터 배제당하고, 로힝야처럼 무슬림

이라는 이유로 불교 국가인 미얀마로부터 탄압당하기도 한다. R은 다문화 사회에서 종교

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난민의 경우는 한국의 종교

단체들과 관계를 맺을 때 도움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이라는 수직적인 권력관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대등하게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였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줌머가 성공했다고 말해요. 그냥 경제적인 자립도 하

고, 공동체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뜻일 텐데... 그렇죠. 맞아

요. 근데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그건 100중에 10 정도? 아마 그렇게 보면 될 거 같아

요. 사람들은 10을 100으로 보고 있는 거지. (중략)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아, 성공이

라는 것을 이렇게 평가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5차 심층면담). 

2)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하기

재한줌머인연대가 적응을 넘어 지역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소속되고, 적극적으로 참

여하기 위해서는 대등하게 상호 소통하는 관계가 필요하다. 2008년, 2009년은 재한줌머

인연대가 대외적으로 CHT 상황을 알리면서 가장 활발하게 연대활동을 하던 시기였지만 

진보단체와의 연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 진보단체와 재한줌머인의 연대운동은 시위, 

사진전 같은 일회성 행사가 있을 때 몇몇 단체나 개인들이 단순 참여하는 정도였다. 한 

시민단체의 활동가는 한국의 사회운동과 재한줌머인연대의 연대활동이 활동가 대 활동

가, 혹은 인권운동가로 대등하게 연대하지 못했고, 도움이 필요한 외부자쯤으로 바라봤

다고 성찰한 바 있다. 즉 초창기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운동은 재한줌머인들을 동등한 활

동가, 인권운동가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외부자로 보았다.  

그때로부터 15년이 지난 현재 사람들은 재한줌머인연대를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한 난민공동체라고 한다. 하지만 R은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

이 다르다. 하나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많은데 함께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한줌머인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CHT의 인권 문제와 자

치를 위한 활동과 더불어 한국 사회의 정치적 주체로서 어떻게 지역사회에 참여할 것인

가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가교는 난민과 지역공동체 간에 형성되는 관

계로 예컨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의 난민에 대한 친근감 또는 우호적 태도, 다른 사람

들과 편견 없이 동등하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Ager & Strang 2008: 

179-180; 박상희, 2022: 13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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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는 사람은 많은데 함께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함께 한다는 건 같이 밥도 먹

고, 같이 CHT 얘기도 하고,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시위도 하고,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 같이 얘기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5차 심층면담)

R은 ‘함께 한다’는 의미에 대해 일상적으로, 대등한 관계로 만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난민을 시혜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구성원으로 대등하게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R은 지역 활동을 하면서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공감과 연민, 배려와 동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 편견과 차

별을 만들 때 귀화한 한국인이면서도 이방인이라는 거리감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인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타자들의 보편적인 인권을 함께 논의하고 공감하는 연대의식을 

강조하였다.  

R은 현재는 지역의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통역사이자 노동상담 일을 하고 있다. 영

어, 벵골어, 한국어를 잘하는 한국인 귀화자이고, 누구보다도 자신이 이주노동자로서 경

험했던 노동문제, 인권문제이기에 R에게 적합한 직업일 수도 있다. 때로는 “당신 어느 나

라 사람이야?”라는 난감한 질문이나 “귀화했다고 다 한국인은 아니다”라는 말에 피로감

이 쌓인다. 다르다는 것은 이주하기 전이나 이주를 하고 귀화를 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그로 인한 배제와 차별 역시 다르지 않다. 하지만 R은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자신과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벽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R 자신이 방글라데시의 

배타적 민족주의에 최대 희생자인 줌머인이고, 난민이면서 귀화한 한국인으로서 여전히 

타자화의 대상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인권활동가이자 진보주

의자로서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진보적인가에 대해 끝없이 성찰한다.

R은 일상에 안주할수록 CHT 현지를 생각하게 되고, 재한줌머인연대의 역할이 “여기

서 이렇게 자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이주민들이 많은

데 이주민들이 스스로 삶을 만들고, 주체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해요. 재한줌머인연대는 아직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공동체 

성격이죠, 현재는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아요. (중략) 보통 이주민들이 자율성이나 적

극성이 없이 어느 어느 단체에 의존해요.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단계가 왔는데

도 목표에 한계가 있어요. 재한줌머인연대도 좀 더 높은 단계의 활동을 고민해봐야 

할 때예요. 사회 분위기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은 많은데 (중략) 개방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가 필요해요.” (5차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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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개방적인 역할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대하되 독립성을 견지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줌머공동체 내에 그리고 한국 원주민 공동체와 줌머 공동체, 여러 

이주민 공동체 간에 사회문화적 교류가 더 늘어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며, 건강한 시민

단체의 모델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포지역에는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해 741명(2021년 3월 31일 기준)9)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 숫

자는 재한줌머인연대 180여 명, 미얀마, 아프간, 이란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재정착 

난민 82명10), 특별기여자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8가구를 포함한 숫자이며, 

이들은 주로 농업이나 소규모의 공장이 밀집해 있는 5개 면‧읍에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

다. 또한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가 본국의 분쟁이나 정치, 경

제, 사회적인 위기 상황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개는 지역주민들이 그 존

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주민 단체 내의 행사 외에는 이주민 공동체 혹은 

자조모임과 지역공동체가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종교, 정

당, 언론과 연대하되 독립성을 견지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강한 시민단체

의 모델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혹은 집단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차별 없는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고, 지역사회의 정치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함께 하기” 방안

을 R은 고민 중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한 난민의 생애경험에 나타난 정치적인 주체로서의 의미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난민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치적인 주체로서 재구성하고, 한국 사회에서 의

미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 보고자 함이었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 R의 삶에 나타난 ‘정치적 주체’의 의미는 첫째, 자신의 삶을 주도적

으로 이끌어가는 힘이다. 연구참여자는 어린 시절 삶의 원동력이었던 CHT의 자연을 회

9) 지역별 거주 난민의 숫자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741명은 경기일보, 2021.05.12.일자 ‘경기도 난

민 취업실태’ 기사를 참조하였다. 

10) 한국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매년 30명 안팎의 재정착 난민

을 7기까지 수용해 왔고, 이 중 2015∼2017년(1-3기)에 들어온 93명은 미얀마 소수민족으로, 인천 부

평에, 2018∼2020년(4-7기)에 입국한 재정착난민 82명은 미얀마, 아프간, 이란 등 다양한 민족으로 경

기도 김포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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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고, 그곳의 선주민들이 삶의 주도권을 쟁취하도록 하기 위해 게릴라 활동을 선택하

였다. 그것은 어린시절 CHT 자연과 친구들, 부모와 샨티 바히니 리더 등 의미 있는 타자

와의 관계, 샨티 바히니의 변혁적인 이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R의 

삶에 나타난 ‘정치적 주체’의 의미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예속‧통치되지 않으려는 저항으

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난민이 정치적 주체가 된다는 의미는 줌머인연대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시민사

회로의 외연 확장을 통해 CHT의 자치권 확보와 난민의 인권 문제를 이슈화하는 등 자신

과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려는 역량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난

민 당사자들에 의해 주도된 실천이라는 점이다. 셋째, 정치적 주체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는 시민사회에 대등한 주체로 참여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추동해 낼 수 있는 

역할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는 게릴라 활동으로 3년 동안 투옥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자신의 선택

과 행위를 후회하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미등록 체류자로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았지만 

재한줌머인연대를 조직하여 공동체의 결속과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CHT의 인권 

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려내는 일에 책임을 다하였다. 그는 수많은 전환점에서 난민되기, 

소속되기, 상호작용하기 전략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치적 주체로서 자신과 공동

체의 삶을 만들어가려는 것이었다. 이제 R은 좀 더 확장된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본인이 

인권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인권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부디 그의 실천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타자들에 대한 개방적

인 이해로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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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the Meaning of Political Subject in the Life 

Experience of a Jumma Refugees R.

Kwon Mi-young*·Kim Youngs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aning of 'political subject', focusing on 

the way of life and role shown in a refugee's life experience. To this end, the researcher 

paid attention to the life experience of Chakma R, a strategist and human rights activist of 

the JPNK. For data collection, 5 times face-to-fac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research participants. For data analysis, Mandelbaum's 'dimensions', ‘turnings’, 

and ‘adaptations’ were used as text analysis framework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eaning of 'political subject' is, 1) at the individual level is to recover the source of nature, 

love, and dreams and to resist being subjugated/ruled by exclusive nationalism, 2) at the 

community level, through internal solidarity and expansion into civil society It is the 

power to expand the fragmentary perception of refugees into an open understanding by 

raising issues of minority autonomy and human rights issues of refugees. 3) Socially level, 

it drives meaningful change in society by participating as an equal subject in civil society. 

It is the will to do it and the practice. The researcher hopes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Korean civil society to break away from the existing negative refugee 

discourse and look at refugees as beings with political subj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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